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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고교생, "추운 날씨엔 역시 오뎅 국물이 최고지! 한국에서는 어묵!" 

지역대회 우승한 日고교생, 도쿄서 말하기 결승대회 경합 
 
주일한국문화원(원장 공형식, 이하 문화원)은 7 개 도시에서 개최된 지역예선대회에서 우승한 

고교생을 지역대표로 도쿄에 초청해 「함께 말해봐요 한국어」 고교생전국대회를 3 월 9 일(토) 
문화원 한마당홀에서 개최했다.  
지역예선과 전국결승을 연계하여 개최한지 17 회째를 맞이하는 올해 대회에는 역대로 가장 

많은 고교생이 지역예선대회에 참가(369 명), 그 중에서 22 명이 결승무대에서 한국어 실력을 
뽐냈다.  

 
‘축제음식’을 주제로 한 대본에 창작을 더해 2 인이 촌극으로 발표하는 ‘스킷부문’과 6 가지 

사진(한국요리, 불꽃놀이, 관광지, 하늘, 벚꽃, 자유사진) 중에 하나를 골라 본인의 평소 
생각이나 추억, 관심사를 발표하는 ‘스피치부문’으로 나뉘어 그동안 갈고 닦은 한국어 실력을 
뽐냈으며 일본고등학교의 한국동아리도 대거 참여하여 K-POP 댄스와 연극을 선보였다.  

 
스피치부문에서 출전한 미도리카와 리치 리리(여, 나가사키현립 쓰시마고등학교) 학생은 

초등학생 때 본 캄보디아 내전의 상처와 난민으로 생활한 친구 어머니의 경험담을 소개하면서  
‘작은 한 걸음이지만 꾸준히 하다보면 언젠가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힘을 
나눠줄 수 있는 날을 꿈꾼다’고 이야기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미도리카와 학생은 중 1 때 
처음 한국어를 접했으며 쓰시마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 
장래에는 영화분야에서 한국어실력을 발휘하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스킷부문에는 모토하시 하나와 다테이시 나쓰미 팀 (여, 야치요쇼인고등학교)이 청계천 

등불축제와 대구 치맥 페스티벌을 축제음식과 함께 실감나게 소개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대회를 주최한 문화원 공형식 원장은 ‘한국어를 배우고 즐기면서 쌓인 추억을 바탕으로 한일 

우호와 밝은 미래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라며 출전자들을 응원했다. 
 다음 전국대회는 한일국교정상화 60 주년을 맞이하는 2025 년 3 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대회 전경 
 
【문의】주일한국문화원 민병욱(행사담당) / 조은경(홍보담당) 

전화 (+81) 3-3357-5970 메일 pr@koreanculture.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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